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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고추 재배에 있어서 정식기와 생육 초기에 해당하는 4월 말, 5월 초의 평균기온은 고추의 생육적온

인 24-28℃보다 낮아 생육 초기 활착 및 생육 불량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이상기

후로 냉해, 동해 등에 따른 예방과 대책이 노지작물 재배 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는 노지에서 조기 정식을 할 경우 대부분 PE 필름을 이용한 터널 피복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낮의

고온장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복자재에 구멍을 뚫어 통풍구를 만들어 주어 환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

나, 이러한 환기 방법의 적용은 농가 경험에 달려있어 생산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된다. 비닐터널을 이용

한 고추 재배시 생육초기 구멍뚫기, 통풍구 내기뿐만 아니라 지주 꽂기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고, 비닐

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여름철 과습에 의한 병해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와 노

동력 절감을 해결하기 위한 재배법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하였다.

부직포 터널 재배 시 PE 비닐대비 진딧물 발병주율은 62% 정도 감소되었으며 유기재배에서 수량

이 238kg/10a로 28% 증수되었으며 막덮기 부직포를 이용한 고추 터널 재배 시 4월 하순 정식 후 6

월 중순에 피복을 제거하면 PE 비닐 터널재배에 비하여 진딧물 발생이 88.2~91.8%로 감소하며 수량

은 약 11~14% 증수된다.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는 조기정식으로 장마기 이전 수확량 증대가 가능

하며 우박과 냉해, 저온 및 고온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환기구

구멍을 뚫지 않아도 환기가 가능하며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해충 방제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 절감

이 가능하다.

고추 부직포 막덮기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피복자재인 부직포를 다년간 사용할 경우 오염으로 인한

광 투과가 저하되어 일조량 부족으로 고추 생육이 불량해지므로 2~3년 단위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

다. 부직포 막덮기 경우 병충해 발생 감소를 위한 덮개 제거 즉시 약제를 살포해 주어야 하며 포장 경

운 시 토양 살충제(진딧물, 총채벌레 등) 혼합하여 방제해야 한다.

소득분석 결과 고추 부직포 활용 막덮기 도입 농가의 유용성 조사 결과 수량 증가와 품질 향상이 4.2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소득 증가와 기술 지원 부분에서 4.2점으로 높았다. 고추 부직

포 막덮기 도입 농가의 경우 소득은 6,774,650원, 미도입 농가의 소득은 4,161,491원으로 부직포로 인해 재

료비가 상승하였으나 총수량의 증가와 농약비 절감으로 소득은 21.8%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고추 부직포

활용 막덮기를 이용한 고추 재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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